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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이 논문은 모음 사이에 오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음 

향적 특징을 비교하여 예사소리와 된소리 사이에 뚜렷 
한 차이가 나는 음향적 륵징 가운데 몇 개를 골라 그것 

올 변수로 삼았올 때 청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모음 사이에 오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음향적 특징 

은 첫째, 자옴의 폐쇄지속 시간이 된소리가 예사소리보 

다 길다. 둘째, 예사소리 앞에 오는 모음의 길이가 된 

소리 앞에 오는 모음의 길이보다 길다. 셋째, VOT는 예 

사소리와 된소리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이 같은 음향적 특징 가운데에서 자음의 폐쇄지속시 

간과 앞에 오는 모음의 길이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청 

취구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구별에 영향을 미치는 반 

면 앞에 오는 모음의 길이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구별 

에 영향올 미치지 않았다.

1. 들어가기
우리말의 파열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로 나뉘어진다. 각각이 어두의 위치에 올 때는 

3중으로 대립하지만1 종성에 올 때는 모두 예사소리계 

열로 중화된다. 세 계열의 자음이 유성음 사이에 오는

1) 세 계열의 자음이 어두의 위치에 올 때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이 경 

우에는 기식 (aspiration)의 정도와 성대진동개시 시간 

(이하 VOT： voice onset time)의 차이, 조음기관의 긴 

장도 둥에 의해 구분할 수가 있다. 

경우는 예사소리계열이 유성음화하기 때문에 기식의 정 

도와 VOT, 조음기관의 긴장도 둥과 아울러 유 무성의 

대립으로도 세 가지 계열의 자음을 구분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예사소리계열과 된소리계열의 자음이2 모 

음 사이에 오는 경우의 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음향 

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세 계열의 자음을 청취적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큰 영향 

올 미치는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2. 자료

분석이 될 자료는3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이 

다. 첫째 모옴 사이의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비교대상으

2) 거센소리는 기식의 정도와 길이에서 예사소리, 된소 

리와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기식현상온'길 

이와 같은 양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와 같은 

질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청취실험을 하기 위하 

여 음향적인 요소를 여러 가지 단계로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 우리말 파열음에서 거센소리의 기 

식온 이미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충분히 

연구된 바가 있으므로 그것을 변수로 하여 청취실험을 

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거센소리는 

연구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하였다.

3) '아기/아끼/악기, 오바/오빠/옵바'롤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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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둘째로 모음 사이의 된소리와 예사소리의 겹침 

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즉 '아기'와 '아끼，의 음 

향적 특징을 비교하여 보고, '아끼，와 '악기'의 음향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후자의 대립은 흔히 조음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조음적 특성이 음향적인 

특징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롤 알아보았다.

각각의 단어를 '이것은____(이)다'라는 문장에 포

함시켜 남녀 화자 각 1명에게 5번씩 읽혔다. Kay사의 

Multi-speech Model 37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음향분석 및 결과

3-1.자음의 폐쇄지속 시간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보다 짧았 

다. 음향적으로 뚜렷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올 변 

수로 하였을 때 청취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3-2.앞 모음의 길이

앞 모옴의 길이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대로 

예사소리 앞에 오는 모음이 기타 다른 자음군 앞에 오 

는 모음보다 길었다.

3-3. V0T
자음이 개방된 후 뒷모음의 주기적인 파형이 시작되 

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성대진동개시 시간 (V0T)이라고 

한다. 많은 학자들이 파열음의 분화에 VOT가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 V0T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 된소리 

와 구분시켜주는 가장 뚜렷한 근거라고 주장한 바가 있 

다. 그러나 V0T가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분하는 범주 

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인 바가 있다. 이 실험에서도 그 

와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음향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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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기/아끼/악기의 CD/PVL/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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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바/오너■/옵바의 CD/PVL/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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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앞 모음의 길이, 자음의 펴쉨지속 시간, 성 

대진동개시 시간(倾) 비교

이상에서 측정된 수치들이 예사소리와 된소리에서 어 

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룔 나타내보았다. "는 예 

사소리와 된소리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앞 모음의 길이와 자옴의 폐쇄지속시간 

이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고 보게 되었다.

또 된소리와 예사소리의 겹침의 경우 폐쇄지속 시간 

과 앞 모음의 길이, V0T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유사 

하여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4) CD(Closure Durat ion), PVL(Preceding Vowel Length)

1 번은 예사소리, 2번은 된소리, 3번은 예사소리의 겹 

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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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아끼/악기

0% 20% 40% 60% 80% 100%

〈그림 3> 아기/아끼/악기의 CD/PVL/VOT 비율

오바/오빠/읍바

0% 20% 40% 60% 80% 100%

〈그림 4> 오바/오빡/옵바의 CD/PVL/VOT 비 율

4. 청취실험 및 결과

4-1. 모음 간 예사소리의 유성음화

버,HB이5 어두에 올 때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되지 

만 모음 사이에 올 때는 曰이 유성음화한다. 따라서 모 

음 사이에서 달라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청취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실험하였다.

우리말에서 자옴의 유• 무성은 음절구조에 따른 상보 

적인 분포를 가지므로 우리말 화자들은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리라는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였다.

모음 사이에서 버이 유성음으로 실현된 원래의 자료 

와 유성의 H 부분을 잘라내고 같은 길이만큼의 묵옴구 

간을 삽입한 예를 만들어서 그 두 가지 소리가 차이가 

난다고 청자들이 판단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예측한대로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80%)가 그 

두 가지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5) '아기/악기'와 '오바/오빠' 중에서 후자만을 청취실 

험 자료로 삼았다.

4-2.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

'오바，와 '오빠，의 자음 폐쇄지속 시간 20 , 40 , 80, 

120, 160ms(그래프에서는 X축 상에 1,2,3,4,5의 눈금으 

로 표현되었음)의 다섯 단계로 설정하여 100개의 청취 

실험 자료를 만들었다.

〈그림 6> 자음의 폐쇄지속시간에 따른 구별

위 그래프를 보면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이 40ms일 때 

까지는 거의 '오바，로 들린다고 판단하다가 80ms를 전 

후하여 '오바，와 '오빠，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120ms가 넘으면 '오빠，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자음의 폐 

쇄지속 시간에 대하여 청자의 인식이 범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이 예사소리와 된소 

리를 구분하는 강력한 음향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 

다.

4-3. 앞 모음의 길이

앞 모음의 길이가 짧거나 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비 

교하였다. 다음 그래프의 X축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이어서 모음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앞 모음의 길이가 짧을 때는 자음 

의 폐쇄지속 시간이 &Ss에서 120ms인 구간에 걸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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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도가 50%인 반면 앞 모음의 길이가 길 때는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구간이 줄어듦올 볼 수 있다. 그러나 앞 

모음의 길이는、오바'나 '오빠，의 어느 한 쪽으로 판단 

을 기울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림 7> 앞모음의 길이가 50ms인 경우 오바/오바의 구별

앞 모음의 길이가■ 130ms인 경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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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오바

오瞬

1 2 3 4 5

〈그림 8> 앞모음외 길이가 130ms 인 경우 오바/오바의 구별

5. 끝맺기
우리말의 자음의 세 계열인 예사소리와 된소리 그리 

고 거센소리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법이 김진우 (1965) 

에 나와있다. 거기에서는 우리말의 자음을 긴장성 

(tensity)과 유• 무성의 대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유，무성이 

라는 것은 음향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반해 긴 

장성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것, 음향적인 것 둥을 포괄 

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느 것이다. 분튜 기준의 

성격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긴장성 보다는 음향적 

인 특성 가운데 하나롤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위에서 항한 청취실험 결과에 의해 모음 사이의 예사 

소리와 된소리의 뚜렷한 음향적 특징으로 나타난 앞 모 

옴의 길이와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 중에서 자음의 폐쇄 

지속 시간이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분하는 요소가 됨 

을 알 수 있었다. 즉 음향적으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요소라도 청취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 

서 우리말의 자음을 분류할 때 긴장성이라는 분류 기준 

올 대신하여 자음의 폐쇄지속 시간올 이용할 수 있다. 

즉 긴장성의 음향적 륵성으로 나타난 것이 자음의 폐쇄 

지속 시간이라고 말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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